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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보다 보수 높고 기업보다 안정’… 

로스쿨 지원 5년새 65% 급증

[로스쿨�소식]

-로스쿨 ‘블랙홀’ 공시생도 직장인도 응시 열풍 ‘고연봉-안정적’ 역대 최다 지원

“이제 로스쿨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빨아들

이는 블랙홀이 됐어요.”

4일 수도권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는 “최근 인문계뿐 아니라 이공계 학생

들까지 대거 로스쿨 시험 준비에 뛰어들고 있

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로

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지원자는 1만7360명으로 지난해(1만4620명)

보다 18.7% 늘며 역대 최고치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는 5년 전과 비교하면 65%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응시율이 90% 안팎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23일 치러지는 리트 

응시자 수도 1만5000명 안팎으로 지난해(1만

3193명)보다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리트 응시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최근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식자 

대학생들이 로스쿨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직장인 중

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로스

쿨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58  2023년 8월호

[로스쿨 소식]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공무

원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인기가 높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

화 때문에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게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 것’

이라며 “고용 불안을 겪지 않는 동시에 높은 

연봉을 받길 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문직

이 되기 위해 로스쿨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

했다.

“물가는 높아지고 경기는 둔화되니 불안감

이 커지더라고요. 시험에 투자한 시간과 공무

원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을 비교해 보니 더 이

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학원가에

서 만난 조모 씨(26)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

을 쉬었다. 조 씨는 “올해까지 3년 동안 준비

해 온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 공채(행정고시) 

준비를 그만두고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고 있

다.”며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무

원증보다 전문직 자격증이 낫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1.��리트�지원자�5년�만에�65%�늘어

리트 응시자 수는 매년 늘며 최고치를 경신

하고 있다. 로스쿨 정원이 2100명가량으로 고

정돼 있는데 응시자 수가 늘면서 경쟁률도 매

년 높아져 지난해는 응시자 중 합격률이 17%

까지 떨어졌다.

응시자가 늘어난 것은 인문계와 이공계 학

생, 대학생과 공시생, 직장인 등을 가리지 않

고 로스쿨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줄면서 행정고

시나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

(PSAT) 등을 준비했던 공시생들이 로스쿨 시

험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매년 1만 명

대를 기록했던 행정고시 응시자 수는 2021

년 1만2038명, 지난해 1만495명에 이어 올해 

9044명까지 줄며 2년 만에 25% 가까이 감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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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소식]

광주에서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박모 씨(28)는 지난달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로

스쿨 입시 전문 학원에 등록했다. 박 씨는 “올

해부터 지방 로스쿨은 15%를 지역 인재로 뽑

는 만큼 단기간 바짝 공부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로스쿨을 나온 후 변호사 시험

에 합격하면 서울에서든 지방에서든 일할 기

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겠

다.”고 밝힌 것과 중앙 부처 상당수가 세종시 

등 비수도권에 자리 잡은 것도 우수 인재의 공

직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로 꼽힌다. 최근 리트 

시험 준비를 시작한 최모 씨(31)는 “학원비, 

교재비에 월 200만 원을 쓰는데 이렇게 어렵

게 합격하더라도 공무원 월급이 200만, 300

만 원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니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2.�직장인�‘퇴근�후�스터디�모임’

최근 물가가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퇴근 후 스터디모임을 꾸려 로스쿨 입시를 준

비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올 1월부터 직

장인 3명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주 2회 리

트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다는 박모 씨(30)는 

“암기 과목도 행정고시만큼 많지 않고 문제 

유형만 익히면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

을 것 같아 퇴근 후 시간을 따로 내서 준비하

기 시작했다.”며 “불안정한 직장 생활에 의존

하지 않고 전문직 자격증을 따 노후에 대비하

려 한다.”고 했다.

학원가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이후 전문직 자격증으로 불확실성

에 대응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다만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 합

격자 수(1700명가량)는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로스쿨 준비를 하는 게 답이 아니란 지

적도 나온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로스쿨에 합

격하더라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절반 남짓

에 불과하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들이 다 한다고 로스쿨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